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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언제인지, 또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종말은 두렵고 무섭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나 전

염병,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이 종말을 설

명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종말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끝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은 단순

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

경은 현재의 세상을 고치거나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온

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끝을 말하지만 새로운 것, 새로운 세상이 태동하

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종말의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

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

는 생명의 탄생을, 여자의 출산을 염두에 둡니다. 어머니는 

새 생명을 낳기 위해 진통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이 지나고 이 세상에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 자연의 

현상은 성경에서 종말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모든 것이 새

롭게 되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 전에 어머니의 진통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렇기

에 종말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때로 생각합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의 고통, 박해의 고난, 하늘의 표징들, 가

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사이의 갈등이나 분열. 이런 모든 

것은 진통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 진통의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은 새롭게 되고 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모든 어머니들이 고통의 시간을 넘어 새 생명의 탄생에 기

뻐하는 것처럼 종말 역시 고통을 넘어서는, 새로 태어나는 

기쁨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연중시기가 끝나가는 이때에 우리가 듣는 종말에 관한 

말씀은 새로 태어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

게 만듭니다. 종말은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의 나를 돌아보

게 합니다. 신앙인은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늘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끝을 넘어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것처럼, 죽음을 넘

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새롭게 주어질 생명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희망은 우리의 믿음에 바탕을 

둡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

을 믿는 이들에게 종말은 단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

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종말과 함께 희

망을 약속합니다. 시대와 배경은 다르지만 그 약속은 지금

도 유효합니다. 희망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

니다.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그리고 그때에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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